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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투큐어, 서울대병원과 소아·청소년 의사소통능력 개선 디지털치료제 공동개발 및 임상연구 협약 체결

(사진) 왼쪽부터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윤헌수 ㈜플레이투큐어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플레이투큐어(대표 윤헌수)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김붕년 교수)와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및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개발 및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치료기술의 임상적 효과를 공동 검증하고, 실제 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 접근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의사소통 능력 개선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및 헬멧형 웨어러블 경두개자기자극(TMS) 융합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특히 소아 대상의 TMS 치료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선행하여, 효과가 입증될 경우 해당 프로토콜을 디지털 치료기기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기술을 연계한 통합형 콘텐츠 개발도 추진된다.
㈜플레이투큐어는 지난 2019년 ㈜리메드에서 디지털 치료제 사업부문이 스핀오프되어 설립된 기업이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제2차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대학교 · 한국공학대학교 · 서울대병원 · 분당차병원 · 리메드브레인스팀 등과 공동으로 ‘자폐 아동용 디지털 치료기기 및 TMS 융합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력은 특히 지역 편중 및 치료 접근성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와 아동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이나 사설 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 기존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원격 치료 솔루션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폐스펙트럼 아동에게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 개선이라는 치료 목표 역시 사회적 기능 향상과도 직결된다.
윤헌수 ㈜플레이투큐어 대표는 “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임상 환경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효능을 입증하고, 발달 지연 아동에게 실질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교수도 “디지털 치료기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번 공동 연구는 아동 환자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디지털 치료제의 실용화 가능성과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파급력을 동시에 고려한 이번 협약은, 발달 지연 아동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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